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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what Korean college students, especially preservice teache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rienced and how they constructed the meanings of experiences about their subject- matter course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ducation) taught in English. One cohort- 20 senior student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a 4-year university was participated in this study. Using action research method and narrative research method, data 
were analyz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preservice teacher experienced some difficulties to construrct professional 
knowledge through English. 2) They challenged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3) They 
got supports from instructor and peer group. 4) They accomplished the course with self-satisfaction. 5) They experienced 
the conflicts between social requirements and person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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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비영어권 나라들은 자국민들

의 영어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

외가 아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 영어를 배우는 산모부터 더 나은 자신들의 스펙

을 쌓기 위해 영어 학원을 다니는 대학생들이나 직장

인들까지 우리나라의 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다. 이러한 열정과 교육열은 우

리 개개인의 삶이나 생활의 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다

(Cheon, 2011). 

Graddol(2000)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이 

같은 영어의 광풍은 20세기 중반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경제, 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영

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세계인(Cosmopolitan)이 되는 

하나의 중요한 능력으로 요구가 되었고, 영어를 유창하

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국가의 경쟁력이 증가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영어에 대한 중요성은 국제사회의 변화도 영향을 주

었지만,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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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명박 정부의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도입 발언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비록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완전 영어 몰입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이미 만연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부채질하게 만들

었다(Kim, 2010). 
국제화, 세계화를 강조하는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각 대학들은 이미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외

국인 교수를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 유치를 하고 있

으며, 또한 교양 영어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원어 강의

는 교양 영어 이외의 전공 분야에서도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영어 강의의 비율은 언론사의 대학평

가 점수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영어강의에 대한 비율이 점차 높이고 있다.  
대학에서 영어 강의가 제공되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전공 영어 수업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

되고 있다(Park, 2006; Kang, 2007). 대부분의 경우 전

공 교과목에 대한 영어 강의 도입에 대한 대부분 연구

들은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낸 연구들이 많았다. 우선,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교수자들

은 수업 준비와 영어 구사력으로 인해 많은 준비를 해

야 하는 어려움과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의 한계로 인

해 전달 내용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는 어려움이 많

이 언급되었다. 학습자들 역시, 영어 강의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게 되지만, 일단 흐름을 놓치게 되면, 교수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놓치게 되면서,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리포트나 발표 등을 제시할 때 문법적인 피드

백을 받는 것이 드물다고 하였다. 교수자 및 학습자의 

관점 뿐 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영어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불평등의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들도 있었

다(Kim, 2010). 부정적인 연구들 가운데 긍정적인 측

면을 밝힌 연구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영어 강의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내용을 가르쳤을 때 효과적이었

다는 평가 및 영어 강의이기 때문에 교수자로부터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

로 영어로 진행된 연구들은 대부분은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로 양적인 연구를 통해 영어 전공 강의의 효과

성을 살펴본 연구들이었다(Kang, 2007; Park, 2006; 
Oh & Lee, 2010). 수업을 듣는 학습자나 진행을 하는 

교수자의 간단한 질문지를 통해 습득된 연구결과들이

었다. 둘째, 영어 전공 수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공대에서 이루어진 영어 전공 수업이나 영문과에서 이

루어진 영어 전공 수업을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전공 영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지식 

습득에 대한 측면보다 영어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각 

학과 별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유아교육학과는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로 유아교

사가 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일반적

인 지식도 배우지만, 전문적인 지식, 즉 아동발달, 교과

내용지식, 교육과정 등을 배운다. 여러 전문적인 지식 

중 교과내용지식(PCK)은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과 학

습자의 흥미와 능력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한 것

(Shulman, 1987)으로 실제 교실 현장에서 적용할 때 

요구되는 것이다. 교과내용지식 중 하나인 유아수학교

육은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유아들에게 가

르쳐야 할 수학교육의 내용, 가르치는 교수 방법, 그리

고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배워야 한

다. 즉, 교과 내용 자체에 대한 지식과 아동발달의 연

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있

다. 교과내용지식(PCK)을 습득해야 하는 것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전문적인 훈련과정의 일부로 중요하다. 이

러한 유아 교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훈련과정의 일부

를 영어로 배우는 경험이 과연 예비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구성하는 지 살펴보

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사려 된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전공 학과의 특성을 전혀 고려

하지 않았으며, 양적으로 영어 수업에 대한 효과성만을 

측정하였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예비 유아교사들이 영어로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영어 수업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유아수학교육을 영어로 듣는 예비 유아교사들의 목

소리를 통해 유아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들의 생각들을 듣고자 한다. 이들

이 경험하고, 구성한 의미를 통해 영어로 교과내용지식

을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래 교사가 되고자 하는 다른 

교육관련 학과의 학생들에게 영어로 교과내용지식을 가

르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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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에 위치한 4년제 유아교육학과의 2학년 학

생 20명으로 이들은 만 19~20세에 해당하는 여학생들

이었다. 이들은 선택 여지없이 전공 필수과목인 ‘유아

수학교육’ 수업을 들었다. 연구를 위해 학기가 시작될 

때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받았다. 20명의 학생

들의 사전 영어 경험을 살펴보면, 20명 중 오직 한 명

만이 공인된 영어 시험을 봤고, 1학년 겨울 방학에 캐

나다에 어학연수를 갔다 온 경험이 있었다. 나머지는 

공인된 시험을 본 경험이 없었으며, 그 중 소수의 학생

들은 토익 강의를 들었던 경험이 있다. 

2. 사용한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실행연구로 진행되었다. 실행연구는 단순

히 문제 해결(problem -solving)만을 하는 단일적인 과

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주어진 문제를 발견(problem- 
posing)하고, 해결하는 순환적인 과정으로 (Ferrance, 
2000) 진행하는 연구로 직접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자

는 동시에 연구자의 역할을 하였고, 또 다른 연구자가 

함께 진행한 협동 연구로 진행되었다. 실행연구는 특히 

교육현장에서 직접 계획(planning)하고, 행위(action)하
고, 관찰(observing)하고, 반성(reflecting)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으로 영어 전공 수업에 대한 실행 연구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참여를 하였다. 그 중 한 연구자

의 역할은 교수자로서, 연구자로서, 또 다른 연구자는 

관찰자로서 예비유아교사들이 영어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발생하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행위전략을 짜고, 이를 실행하고, 이들의 행

동을 관찰하고, 그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를 하면

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처음으로 영어로 전공수업을 해야 하는 유

아교육학과의 교수자와 이미 여러 번 영어로 전공수업

을 해봤던 영어교육학과의 교수자가 함께 진행을 하였

다. 유아수학교육 수업을 시작하기 전 영어전공수업 준

비를 놓고 고민을 나누다가 함께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직접 교수를 실행하고, 
수업이 끝난 후 반성적 사고를 기록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동시에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수업 진행 과

정을 2회 관찰하였으며, 관찰을 토대로 다양한 영어 교

수 방법의 전략을 제공하였다. 기존의 영어 텍스트를 

쉽게 바뀌어서 강의 노트를 제공하는 전략, 천천히 영

어를 말해주는 전략, 수업 시간 마다 퀴즈를 보는 전

략, 유아수학교육이지만, 예비유아교사들이 접근하기 

쉬운 영어로 된 유아 문학을 활용한 수학적 접근 방법

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다. 초기의 전략은 실제 학기

가 시작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비유아

교사들이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

였다. 수업의 80%는 영어로 수업을 하고, 20% 정도 

한글로 배웠던 내용을 요약해주는 전략, 개인이 공부하

기 보다는 협동학습을 하도록 장려하는 전략을 추가하

여 사용하였다. 
또한 영어로 전공수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

이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어떠한 생각들을 구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들의 성찰과 반성적인 사고를 듣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내러티브탐구

는 경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동시에 자아의 재현에 

충실한 과정으로(Clandinin & Connelly, 2000), 예비 

유아교사들이 각자 영어 전공 수업에 대한 경험과 자

신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반성 및 성찰을 할 수 있도

록 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의 개인 내러티브를 축적하고, 연구자들은 이들의 

내러티브 텍스트를 재구성함으로서 이들의 경험한 사

건을 분류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3.  연구 진행 과정: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본 수업은 2011년 1학기 3월부터 6월까지 16주 동

안 진행되었다. 유아수학교육 수업은 대학교실과 유아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졌다. 대학 교실에서는 이론과 문

학적 접근 방법을 실행하는 실제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었고, 유아교육 현장은 3회를 방문하였다. 방문하는 동

안 2회는 관찰을 하였으며, 1회는 직접 유아들과 활동

을 실행하였다. 
교실현장에서 이루어진 이론부분의 교육은 우선, 주 

교재인 "Active experiences for active children: 
mathematics" (Seefeldt & Galper, 2007)를 사용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주 교재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요

약한 영어 텍스트 자료와 그 밖의 다른 프린트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다양한 비디오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론 부분에서 다룬 내용은 유아들의 수학적 발달 능

력, 유아 수학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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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었다.  
교실현장에서 이루어진 실제 부분의 교육은 주로 영

어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학적 수학교육방법을 활용하

였다. 이미 제작되어진 현직 교사들이 만든 5개의 영어 

그림동화(예: What's the time, Mr. Wolf?, Rosie's 
Walk, the secrete birthday message, Pants, Swimmy)
의 웹망과 교구를 활용하였다. 사전에 교사들이 제작된 

웹망과 관련된 수학활동을 살펴보고, 제작된 교구를 조

작해보았다. 이 과정 속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어 그

림 동화에서 수학적 개념을 뽑아내고, 이를 활용하여 

수학활동으로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어떻게 교구로 

구성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를 경험하였다. 직접 교구를 실행 할 때 예

비유아교사들은 영어나 한국어로 상호작용을 하였다. 
또한 5회에 걸친 영어 그림동화를 활용하여, 웹망과 교

구를 직접 실행해 본 후, 2명 씩 팀을 이룬 예비유아

교사들은 영어 동화를 선정하고, 그 동화의 웹망을 만

들고, 그 중 한 가지 활동을 수학교육 활동으로 개발하

였다. 이때, 관찰하러 간 교실의 담임교사들이 예비유

아교사들의 교구에 대해 피드백을 주었다. 
유아교육현장에 예비유아교사들은 3회를 방문하여서, 

2회는 직접 관찰을 하였으며, 1회는 자신들이 만든 교

구로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제

를 실행 후, 마지막으로 대학 교실에서 자신들이 했던 

모든 과정에 대해 한국어로 발표를 하였다. 즉, 자신들

의 활동 전 과정-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다른 예비유아교사들의 피드백을 들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해 Guba(1981)가 제시한 삼각 검증방법과 규칙

인 성찰 과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직접 참여를 하여 

예비유아교사들을 관찰하였다. 한 연구자는 교수자로서 

매번 수업에 임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자는 관찰자로서 

교실 관찰을 2회 하였다. 매 번 반성적 사고 및 필드 

노트를 작성하였다. 둘째, 유아수학교육이 진행되는 가

운데 각 예비교사들은 개인별 1회, 집단 별 3회에 걸

친 인터뷰를 하였으며, 수업 과정 중에 실행했던 다양

한 활동에 대한 반성적 저널과 메모, 그리고 레포트 등

을 수집하였다. 셋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

른 유아교육학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 성과

를 검증하는 동료 보고를 하였다. 넷째, 예비유아교사

들에게 결과 부분을 보여주는 참여자 확인을 하였다. 
다섯째, 두 연구자들은 매주 모여서 매주 수집한 데이

터를 분석하면서 교차확인을 하는 삼각검증 방법을 실

행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분리된 과정이 아니

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나

타난 패턴을 분석하고, 주요한 테마를 찾고자 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선정한 주제어는 어려움, 도전, 협력과 지

원, 자신감, 그리고 불일치하는 필요성으로 뽑아냈고, 하

위 주제어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어려움은 영어로 된 

교재를 통한 지식 습득의 어려움, 듣기를 통한 지식 습

득의 어려움, 혼자 시험공부를 하는 어려움, 그리고 아이

들과의 상호 작용의 어려움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도전

은 예습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에 도전, 관찰일지를 영어

로 써보는 도전, 그리고 영어 동화를 토대로 활동을 계

획하고 실행하는 도전으로 구분하였다. 협력과 지원은 

협력 학습을 통한동료들 간의 지원, 교수로부터 얻은 정

서적인 지원, 그리고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한 지원

으로 구분하였다. 자신감은 영어 수업의 완성으로 인한 

자신감과 실습의 완성으로 인한 자신감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일치하는 필요성은 사회적 요구와 개인의 

필요성 간의 갈등으로 구분하였다.  

Ⅲ. 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어로 유아수학교육을 하면서 어

려움을 경험하였고, 도전정신으로 영어 전공 수업에 임

하였으며, 과정 중에 동료와의 협력과 교수자와 현장 

교사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

하였다. 그러나 영어로 유아수학교육을 하면서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인 필요에 대한 불일치를 경험하였다. 이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어로 유아수학교육을 배우면서 경험한 어려움 

예비유아교사들이 인식한 어려움은 우선, 영어 텍스

트를 통한 지식 습득의 어려움, 듣기를 통한 지식 습득

의 어려움, 그리고 아이들과의 상호 작용의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1) 영어 텍스트를 지식 습득의 어려움   

읽기는 독자가 글과 상호작용하면서 저자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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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도를 파악해가는 사고 과정(Tompkins, 2006)이다. 
많은 학자들은 영어를 읽을 때, 영어 모국어 사용자나 

EFL 사용자들이나 그 주제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활

용하고, 그들의 언어적 지식으로 문장의 구조를 사용하

며, 읽기 전략을 활용해서 해석을 하면서, 자신들의 읽

기에 대한 목적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Peregoy & Boyle, 2001). 이처럼 예비유아교사들도 

유아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한 정보를 영어로 읽으면 

자신들의 사전 정보를 활용하며 저자의 메시지와 의도

를 파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공과 관

련된 내용을 많이 배우지 않았던 시점에서 이들은 전

공 지식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는 처음 배우는 생소한 내용으로 이들이 영어로 유아

수학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다음은 예비유아교사의 이야기이다. 

처음엔 영어로 쓰인 텍스트를 어떻게 머리 속에 구조

화를 해야 할 지 막막했었다(예비교사 KH). 

수학적 용어가 나올 때 우리말과 해석상 달라서 힘들

었다(예비교사 SJ). 

위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운 지식을 구조화 

하는 과정을 어려워하였다. 영어 텍스트를 한글로 번역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의 의미를 이해한 

후, 다시 자신의 머리 속에 영어로 구조화하는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비유아교사들은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이러

한 상황은 혼자 시험공부를 해야 할 때 더 많이 어렵

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은 예비유아교사의 이야기이다.
 

시험공부 할 때 무슨 내용인지 해석하면서 공부를 하

면 시간이 더 걸려서 그냥 영어로 외워 공부를 했어요

(예비교사 NR).  

혼자 시험공부를 할 때, 내가 해석하는 것이 과연 맞

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할 수 없어 두려웠다(예비교사 

BB).

위의 사례처럼 평상시는 전공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

는 정도의 수용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receptive use of 
language)한다면, 시험 때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그 의미를 재구성해서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 보는 생

산적인 언어 사용(productive use of language)을 한다. 
이로 인해 예비유아교사들은 단순히 읽기와 평가를 위

해 읽기는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시험공

부를 하는 과정에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

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해석이 맞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시간도 2배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영어 텍스트 읽

기에 대한 부담감이 평상시 보다 크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은 번역본으로 된 책을 읽기보

다는 요약해서 제공된 영어 노트로 공부하는 것을 더 

쉽게 인식하였다. 영어 전공 수업을 위한 전략 중 하나

는 처음부터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는 영어로 된 유아

수학교육 교재를 선정해서 예비유아교사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 이유는 예비

유아교사들 중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한글로 된 텍스트를 읽어서라

도 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다음은 예비

유아교사의 이야기이다.    

번역된 교재가 더 어려워요. 그냥 요약된 영어로 보고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예비교사 SE).

위의 사례처럼 때로는 한글로 번역된 복잡한 내용 

보다는 단순하게 정리된 영어로 된 텍스트가 더 읽기

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사하게 예비유아교사들

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단어나 내용이 나올 때는 쉽

게 이해를 하였다. 특정 영어 단어로 인해, 혹은 영어 

단어의 뜻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한글로 설명을 하는 

것 보다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말이나 영어나 수학적 개념의 정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영어로 수학적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그 

개념이 더 분명하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영어는 그냥 

해석만 하면, ‘아~ 그것이구나.’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 더 쉬었다. 그러나 만약 한국어로 길게 설명을 했다

면 더 복잡했을 것 같아요(예비교사 SH). 

 

특정 영어 단어를 통해 내용의 전달이 오히려 한국어

보다 더 잘 되었던 부분도 있었다(예비교사EH).  

유아수학교육을 배우면서 기존에 배웠던 피아제나 비

고스키 등의 이론들을 내 머리 속에 잘 정립할 수 있었

던 것 같다. 영어로 이해하려다 보니 한글을 먼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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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해하려고 했던 점이 도움이 된 것 같다(예비교사 

KH). 

위의 사례에서처럼 EFL 상황이지만, 다른 수업시간

에 배웠던 지식이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영어로 배

우는 경우에는 영어 본문이지만, 손쉽게 이해할 수 있

었다. 즉,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의 뜻으로 인해 수학

교육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기도 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인해 조금 더 쉽게 영어로 된 텍스트

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EH 나 KH예비교사가 지적한 

것처럼, 이미 배웠던 학자들의 발달지식은 오히려 자신

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기에 더 빨리 내용을 이해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유아교사들이 영어 텍스

트를 읽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단어에 대한 지식, 문법, 
단어에 대한 예측과 확신 등의 언어적 지식이나 다양

한 전략을 활용하여 영어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노력을 

한다(Peregoy & Boyle, 2001).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

들이 아는 영어의 단어로 인해 수학적 개념을 빨리 이

해할 수 있으나, 때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어의 

단어의 뜻과 수학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다르게 사용되

는 단어로 인해 때로는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

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어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각 예비유아교사

들의 이해의 차이는 언어적 지식의 정도는 차이가 있

었기 때문이다. 몇 몇 예비유아교사들은 대입 입시를 

위해 영어로 독해를 많이 해서, 영어로 된 교재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게 느낀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예

비유아교사들은 영어 텍스트를 번역해서 이해하는 과

정을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실례들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영어 텍스트 내

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근거로 텍스트와 상호 소통을 하면서 의미

를 구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Pearson & Johnson, 
1978; Tompkins, 2006).  

 2) 듣기를 통한 유아수학교육 지식 습득의 어려움

듣기란 언어적 지식과 언어외적 지식을 모두 사용해서 

의미를 재구성하여 해석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의사

소통 행위(Anderson & Lynch, 1988)로 자신이 들은 바

를 이용하여 말하는 사람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 포함

된다. 전반적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어 듣기가 말하기 

행동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이미 대부분

의 예비유아교사는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준비를 하면서 

영어 듣기 영역에 대한 훈련을 하였으며, 이들 중 몇 몇은 

영어 회화 학원을 다녔거나 단기 해외 연수를 갔다 온 경

험이 있었다. 그러나 주로 일상적인 대화에 관한 것으로 

전공지식과 관련된 영어 수업은 처음이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첫 번째 수업시간의 듣기에 대한 언

급을 많이 했었다. 다음은 예비유아교사들의 이야기이다. 
   

첫 시간에 무지 떨렸다. 교수님이 영어로 말하는데 무

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다(예비교사 YG). 

 

첫 시간에 교수님이 해야 할 프로젝트를 설명해주실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들

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비교사 YR)

 

위에서 기술된 것처럼 예비유아교사들은 첫 번째 맞

이한 수업에 대한 듣기 경험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

이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수자가 영어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회상을 하였다. 이러한 부

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처음으로 전공 수업을 영어

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긴장하는 정도가 매우 

높았다.
뿐 만 아니라 첫 번째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전공 

지식에 관한 내용이기 보다는 전반적인 수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나 이들이 해야 할 과제 등 학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로 새로운 정보들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기 때문에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예비교사 YR
이 밝힌 것처럼,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였지만, 반복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듣고, 
어떠한 내용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알게 됨

에 따라 이해 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졌다고 하

였다.  
영어로 전공 지식을 들을 때 경험했던 또 다른 어려

움은 모르는 단어가 설명하는 도중이나 ppt에 나올 때 

지속적으로 듣는 행동이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은 

예비교사들의 이야기이다.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무슨 뜻

일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업의 내용을 놓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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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요. 한 순간을 놓치다 보면 어디를 하는지 모르게 

되어서 수업을 집중하기 어려워져요(예비교사 SH).

 

영어 수업은 듣기만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영

어로 듣고 해석해야 하는 과정이 더 요구된다. 그러므로 

뇌가 잘 움직이지 않을 때, 특히 피곤할 때나 설명이 빠

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예비교사 SY). 

 

영어로 수업할 때, 영어가 들리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예비

교사 EJ). 

 

처음에는 영어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긴장이 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영어로 수업을 듣게 되다 보니 점차 

영어수업도 익숙해져서 졸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예비교

사 BB).

위의 사례에서처럼 예비교사들은 긴장을 하고, 집중

해서 듣지만, 강의 도중이나 ppt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

오거나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려움에 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교사들은 그 순간에 단어를 찾아

보기도 하고, 무슨 뜻인지 생각하다가 강의의 맥락을 

놓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수업을 집중하는 것

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강의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듣고, 해석하는 과정은 특히 피곤하거나 설명이 빠르게 

진행되었을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비교사들은 듣는 것

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냥 넘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수

업시간에 조는 경우도 있었다. 

3) 교육현장에서 영어 동화를 활용한 수업 진행 시 

어려움 

예비유아교사들은 현장에서 유아들과 활동을 할 때 

막막함을 느끼고, 수업을 운영하는 어려움을 경험한다

고 하였다(Ahn, 2005; Ma & Ko, 2010).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영어 동화를 읽어

주고, 그와 관련된 수학활동을 실행하면서 어려움을 경

험하였다. 우선,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를 직접 만난 

경험이 적었다. 이들은 1학년 때 견학을 한 번 다녀왔

던 경험과 본 수업에서 활동을 전개하기 전 2회의 관

찰 경험을 한 것이 전부였다. 유아들을 많이 접하지 못

했던 상황에서 유아들과 수학활동을 하는 경험은 결코 

쉽지 않았었다. 비록 팀을 구성해서 함께 활동을 했지

만, 이들이 직접 유아들과 실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팀별 영어 동화를 선정하

고, 관련 수 관련 활동을 계획하고, 교구를 만들고, 직접 

유아들과 실행하는 전 과정이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그 중에서도 유아들의 발달 수준을 인식하는 것, 특

히 일반 유아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에 

맞는 활동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예비

유아교사들이 활동을 실행한 후 이야기를 한 것이다.  

영어동화를 활용해서 실행했는데 생각보다 영어에 대

해 유아들의 지식이 별로 없었다. 나는 기수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아는 유아가 열 명 중 두 명 정도였다. 그

래서 수학적 개념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내가 

영어를 가르치려 하는 것인지, 수학을 가르치려 하는 것

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영어로 말했을 때, 유

아들이 알아듣는지, 알아듣지 못하는지 잘 몰라 유아들과 

그림으로 많이 상호작용을 했었다(예비교사 EJ).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영어수준이 높다는 말에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동화내용의 녹음을 부탁해서 그것을 들으

며 열심히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보니, 조금 위축되는 기분이 들어서 제대로 수

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예비교사 EH).  

 

유아들이 단순히 영어 단어는 알아듣지만, 어려운 단

어는 모르는 모습을 보였다.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

보는 유아도 있었다. 영어 동화를 영어를 통해 이해하는 

것 보다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 같았다(예비교사 JI).

 

현장관찰을 하러 유치원에 갔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실제 영어 동화를 읽어줄 때 

유아들이 어려워했어요(예비교사 YL).

처음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활동을 한 것이라 많이 떨

렸다. 예측하지 못한 유아들의 돌발행동에서 많이 당황되

었다(예비교사 ER).

 
위의 사례들을 보면, 예비교사 자신들이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은 유아들의 실제 능

력을 알게 되었지만, 예비교사로서 자신들의 영어 실력

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예비교사로서 이들

보다는 더 나은 영어 실력을 갖고 있지만, 영어 동화로 

활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유아들을 대상으로 영어 그림동화를 읽어주고, 

활동을 할 때, 자신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걱정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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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은 예비교사들의 이야기이다.  

나의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책을 읽어주면서 부연 설명을 더 해주고 싶지만 영어실

력이 부족해서 책에 나와 있는 문장 말고는 더 많은 설

명을 해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예비교사 SH).

 

유아들이 잘 알아 들을 수 있을 까 하는 걱정과 내 

발음이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마조마하게 되고 

급하게 읽게 되는 것 같다. 책을 읽어줄 때 영어를 읽고, 

한국어로 해석을 해주고 유아들과 일일이 상호작용을 하

다 보니 유아들이 너무 길다고 생각해 지루하다는 반응

을 보였다. 그래서 동화를 조금 더 빠르게 읽어주려고 

하다 보니 조금 허둥거리게 되었다(예비교사 EH). 

 

직접 유아들과 실행을 해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다. 

유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길을 빨리 찾아

나가서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한 눈에 길을 파악하는 유

아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너무 쉽게 교구를 만들었구

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만 5세 정도 유아들

의 공간지각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이 게임을 통해 알

게 되었다(예비교사 EJ). 

 
위의 사례에서 보면, 영어 동화를 읽어주고, 활동을 

하는 연습을 했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 예비교사들은 

긴장을 하면서 활동을 실행하였다. 특히 영어 동화를 

읽어주는 동안 예비교사들은 자신들의 발음에 대한 걱

정이나 유아들이 자신이 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까 하

는 걱정을 하며, 활동을 실행하였다. 전반적으로 예비

교사들은 자신의 영어 실력에 대해 자신감이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아의 수학에 대한 발달수

준과 자신들이 만든 교구의 적합성을 고려하며, 활동을 

실행하고 있었다. 

2. 영어로 유아수학교육을 배우면서 도전한 경험들 

1) 예습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의 도전

영어 전공 수업은 예비교사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

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준비하고, 학습에 필요한 단계를 선택하

고, 학습을 관리하고, 스스로에게 피드백과 판단을 제

공하는 것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높은 집중력과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Song, 

2006), 학습자가 스스로가 학습 욕구를 규명하고, 학습

상황을 통제하려는 책임감을 가진다고 하였다(Shin, 
1998). 실제 예비교사들은 영어 전공 수업에 대해 어려

움을 느꼈지만, 이들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욕구나 동기가 강하였다. 다음은 예비교사

들의 반응이다. 
  
다른 수업과 달리 영어 전공 수업은 나의 책임이 많

이 따르는 수업이었어요. 내가 얼마만큼 본 수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수업에 임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해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예비교사 BB). 

 

수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한번 쯤 먼저 

읽어보는 스스로의 학습이 필요해요. 이 수업은 다른 수

업과 달리 자기 관리가 필요한 수업이에요(예비교사 YR). 

 

처음 영어로 수업을 한다고 해서 정말 싫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렵지 않았고,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공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

른 과목보다 더 많이 공부한 것 같고, 그만큼 잊혀지지 

않는 것 같다(예비교사 NR). 

미리 책을 읽어 봤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이해도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다른 과목은 한국어이기 때문에 미

리 읽어보지 않고 수업에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지만, 

본 수업은 이해를 하지 못할까 봐 미리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예비교사 YS).

집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오고, 교수님의 설명을 들

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예비교사 

EJ).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수업과 달리 영어

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읽고 오지 않는다

면, 수업시간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

식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예비교사들은 미리 프린트 물

을 읽고 오기도 하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선행 경

험을 하고 왔다. 예비교사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스

스로 예습을 해가지고 오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

게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뿐 만 아니라 자기 관리가 필

요한 수업이라고 인식하였다. 자신이 영어 수업을 이해

하기 위해 얼마나 영어 수업에 적극성을 갖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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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일지를 영어로 쓰기에 대한 도전  

영어 전공 수업은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쓰기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수업을 하는 동안 예비유아교사들

은 토론을 하거나 레포트를 제출 할 때 영어와 한글 

모두 가능하였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서 

꼭 영어로 말하거나 쓸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예비유

아교사들은 자신들의 쓰기 능력에 도전을 하였다. 
우선, 영어로 간단한 퀴즈를 볼 때나 중간고사나 기

말고사 시험을 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은 한글과 영어 

모두를 활용하였다. 영어로 쓰는 경험을 통해 나타난 

예비교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영어로 관찰일지를 쓰는데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

요. 일반 숙제보다 3배정도의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도 

영어로 쓴 것에 대해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니, 좋았어요

(예비교사 YR).  

첫 시간에 매 시간 퀴즈를 본다고 하고, 퀴즈를 봤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계

속해서 퀴즈를 보니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읽어보고 외

우게 되었어요(예비교사 EH). 

 

위의 사례 중 예비유아교사 YR과 같이 관찰 일지를 

영어로 썼던 예비교사들은 20명 중 10명이 썼다. 인터

넷 번역기를 돌리거나 직접 영작을 하면서 많은 시간

을 드려 관찰 일지를 영어로 작성하였다. 영어로 관찰

일지를 쓴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 보

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들었지만, 직접 도전을 해보

면서 자신의 능력에 도전을 하였다. 뿐 만 아니라 자신

들이 쓴 것에 대해 교수자의 수정 및 피드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자율적으로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제시를 하였지만, 몇 

몇 예비유아교사들은 조금 더 강압적으로 쓰기를 했다

면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인식을 하였다. 다음은 한 

예비유아교사의 의견이다. 

아쉬운 점은 조금은 모두 다 영어로 해야 한다고 강

요를 했으면, 그냥 따라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한글이

나 영어 모두 된다고 해서 점점 영어를 하고자 하는 마

음이 줄어들었어요(예비교사 YG). 

위의 사례에서 예비유아교사 YG가 한 말처럼 몇 몇 

예비유아교사들은 조금 더 강하게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고 강요를 하거나 규칙을 정했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선택 상황이기 때문에 안하게 되

는 것 같다고 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어 전공 수

업이라고 할 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보다 조금 더 도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힘들지만 따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

였다. 이들은 오히려 자율성이 오히려 영어로 쓰는 것

의 동기를 줄이는 것 인 것 같다고 인식하였다. 

3) 대학 교실에서 영어 말하기의 도전 

예비유아교사들은 간단한 생활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학기의 초반부에는 본격적인 수

업이 시작되기 전 간단한 일상적인 질문을 통해 예비

교사들의 영어 말하기는 작이 되었다. 

교수자: What did you do during the weekend?

예비유아교사 ER: I went to market with my friends

(관찰 일지, 3. 26).

예비유아교사들은 간단한 질문에 대해 영어로 말하

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지만, 실제 수업의 내용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은 부담을 가졌다. 전

공 지식에 대한 학문적인 영어의 습득은 단순히 생활

영어를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학문적인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배경적인 지식을 사전에 저

장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의 관련 지식은 새롭게 정보

를 조직하는데 이용을 할 수 있다(Peregoy & Boyle, 
2001). 

예비유아교사들은 학문적인 영어로 말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활동을 하면서 생활 영어와 관

련된 말을 할 기회가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영어로 말

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사례는 관찰되었던 것이다.  

ppt에 제시된 아동의 사진을 보고 묘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하였다. 한 예비교사가 대답을 영어로 

시작하자 모든 학생들이 그 학생을 쳐다보았다. 쳐다보면

서 키득키득 웃는 예비교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진지하

게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자 

한국어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였다(관찰 3. 14). 

 

두 명씩 짝 지은 학생들이 동화책을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들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서로 영어발음을 듣

고, 깔깔 거리고 웃으면서 동화를 읽어주었다. 동화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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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는 순간 교실 안이 갑자기 시끌시끌해졌다. 한번 

읽은 후 완전한 영어는 아니지만, 쉬운 질문을 영어로 

하였다. 그런데 하면서 그 상황을 영어로 질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말해? 어떻게 질문하지?’하

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동화책 읽는 것을 지속해나갔

다(관찰 4. 25)

 
3월 14일자 관찰기록에는 예비교사들이 아동의 사진

을 보고 묘사하는 상황이었다. 예비교사는 영어로 시작

하였지만,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였다.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할 지 몰라 이야기를 지속하지 못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동료들의 어색한 반응 때문에 영어로 

말하기가 지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5일자 관찰기

록에는 예비교사들이 수학적 개념이 반영된 선별된 영

어 그림 동화를 듣고, 모방해서 서로 읽어주고,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영어로 질문하는 상황이다. 
모든 예비교사들이 둘씩 짝을 이루어 영어 동화를 읽

어 주면서, 예비교사들은 서로 비슷하게 잘하지 못한다

는 상황을 인식한 후, 이들은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였다. 서로 잘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협동하여 질문을 만들어 보며, 동화를 읽고 말하는 것

에 집중을 하였다. 언어 습득 상황에서 대화로 서로 교

환하는 언어적 협상이 중요하며(Kim & Chung, 2003), 
이러한 언어적 협상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능하다

(Brown, 2001). 이처럼 예비교사들 간의 활발한 대화 

속에서 조금 더 쉽게 예비교사들은 말하는 경험을 하

게 되었다.  

3. 영어로 유아수학교육을 하는 과정에서의 협력과 

지원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어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자와의 관계, 동료관계, 그리고 교실 문화가 이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받았다.  

1) 동료들과의 협동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수 방법(Content-Based 
Instruction; CBI)은 협동적인 학습 그 자체를 이끌며, 
이로 인해 많은 학습의 증진을 보여준다(Slavin, 1995; 
Crandall, 1993). 영어로 전공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예

비유아교사들은 함께 공부를 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학습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중 한 집단은 대학교에서 공모하는 ‘학습 공동체’
에 신청을 하여 선정되었다. 이들은 10회 동안 같은 

팀끼리 모여 함께 공부를 하는 모임으로, 이 학습공동

체의 각 팀원들은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자인 동시에 

학문적인 지원 세력이 되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예비

교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공모전 계획서를 제출 할 때, 저희가 하는 수업이 영

어로 하는 것이라고 부각시켜 신청서를 썼는데 잘 되었

어요. 그래서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함께 모여서 공부를 

같이 하니깐, 훨씬 좋아요(예비교사 YR). 

 

시험 공부할 때,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수업시간에 

대해 4명이 기억하는 부분이나 생각하는 부분이 달랐다. 

신기하게도 시험 볼 때 혼자 공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기억이 났어요. 들을 땐 몰랐던 것을 친구들이랑 함께 

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설명하면서 이해한 것이 많았어요. 

아마 각자 잘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부를 하

고 와서 서로 도와주게 되었어요(예비교사 KH). 

 

아이들이 각자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식으로 쉽게 

설명을 해줘요. 난 이게 뭔가 하고 궁금했는데 다른 친

구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아. 이런 것이구나.’ 하

고 생각을 하게 되요. 또 같이 정리 한 것을 봤는데 도

움이 되었어요(예비교사 YS).  

 
위에 기술한 것처럼 4명의 예비교사들은 학습 공동체

를 구성함으로서 더 많은 장점을 획득하였다. 이들은 서

로 간에 보완해주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영어로 진행되

는 전공 수업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내용이

나 몰랐던 부분을 서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받는 

상생의 관계를 맺음으로서 쌍방이 승리하는 경험을 하였

다. 또한 구성원 모두 함께 모여 공부를 함으로서 전문 

지식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으며, 이로 인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특히 이 4명의 

예비교사 중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만점이 한 명씩 

나왔다. 협동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협동학습을 

통해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협동학

습은 학습자 개인 뿐 만 아니라 서로의 학습을 극대화하

는데 도움이 된다(Johnson & Johnson, 1987).

2) 교수자의 지원

 교수자의 교수 과정에서 보여주는 교수의 태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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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열정, 가르치는 것에 대한 효능감은 학습자의 

인지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Kunter, Tsai, Klusmann, Brunner, Krauss, & 
Baumert, 2008).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은 쉬운 과정

이 아니지만, 교수자의 정서적인 지원이 이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은 예비

유아교사들의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영어로 해서 알아듣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교수님이 천천히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영어로 따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는 쉬었다(예비교사 JY). 

교수님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셨지만, 우리가 대답을 

할 때나 레포트를 제출할 때는 영어나 한국말 모두 수용

한다고 하셔서 좋았어요(예비교사 SH). 

 

교수님이 모두에게 영어로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서 

좋았다. 영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나, 한번 시도해보자

고 해서 좋았어요(예비교사 JH). 

 

처음에는 영어 수업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 걱정이 앞

섰는데, 한 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후련하고, 별거 아니었

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교수님이 한국말로 많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지만, 그래도 영어로 수업을 끝냈

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신감이나 긍지가 생겨나고 영어에 

대해서도 특별한 거부감이 사라진 것 같다(예비교사 EJ). 

 
위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영어 전공 수업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교수자의 태도와 행

동 때문에 그 부담감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교수자가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보충

을 해주었기 때문에 따라 갈만 하고, 자신들이 해 볼만 

하다고 인식을 스스로 갖게 되었다. 

3) 다양한 교수 매체의 활용으로 인한 전문적 지식 

습득의 지원 

교과교육지식은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가르치는 실제를 연계해주는 것으로 교사가 되고자 원

하는 예비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의 형태

이다(Shulman, 1987). 이러한 교과교육지식, 즉 유아수

학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영어로 배우는 상황에

서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지

식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은 예비교사

들의 이야기이다. 

다양한 영상자료를 봐서 수업 내용의 이해에 많은 도

움이 되었다. 실제 유치원 현장의 영상이나 동요와 같은 

것들이 흥미로웠다(예비교사 JI). 

 

조별로 나뉘서 직접 동화책도 읽어주고, 한 명이 선생

님이 되어서 교구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했던 수업이 가

장 기억에 남든다. 실제로 게임 교구는 처음 봤고, 다양

한 것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고, 너무 잘 만든 것들이 있

어서 선생님들의 실력에 감탄하게 되었다. 교구 중 겉모

습은 예쁘지만, 막상 실제로 해보면 재미가 떨어지는 교

구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예비교사 JS).

 

제작된 교구를 보면서 활동해보고 평가해 볼 수 있어

서, 실제 교구를 계획하거나 교구 활동에 대한 설명을 

넣을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예비교

사 YS). 

 

처음에 웹망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좀 나아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려워

요(예비교사 YR). 

 
위의 사례들을 보면, 예비교사들에게 구체적인 실물 

자료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시하였을 때, 영어

로 설명되지 않았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기가 쉬었

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매체

를 통해 유아수학교육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무엇

보다도 수학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영어 그림 동화를 

활용한 문학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였다. 동화와 함께 

제시된 교구를 직접 실행 해보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

해 어떻게 교구를 제시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

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지식을 획득하였다. 특히 수

학개념이 반영된 영어 그림 동화를 토대로 수 활동을 

조직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직접 활동을 실행

해보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영어로 수업을 

하는 시간에 사용할 실물 자료의 선택과 적용이 중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Brinton, et. al., 1989; Stryker 
& Leaver, 1993). 뿐 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하는 과

정 속에서 예비교사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

게 실행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지식을 창출하였지만, 
동시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해보는 맥락 가운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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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창출하였다. 

4. 영어 유아수학교육을 한 후 획득한 긍정적인 자

아상 

영어로 한 전공수업과 실습 경험은 예비교사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1) 자신감 획득

학업에 대한 성취는 일종의 성공경험으로 개인의 자

신감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Lim, 
Park., & Kim, 2006). 영어로 한 전공수업은 예비교사

들에게 ‘해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였다. 
이들은 초기엔 영어로 한 전공수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좌절감을 경험했지만, 점차 영어 전공수업에 대해 해볼 

만 한 수업이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하였다. 예

비교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영어로 전공과목을 배우니깐 영어도 배우고, 전공 지

식을 배워서 어렵긴 하지만, 한 번에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예비교사 SH).

 

전 영어로 유아수학교육을 해서 좋아요. 잘은 못하지

만 영어로 수업을 해보면,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

을 것 같아요(예비교사 SJ). 

전부 영어로만 수업을 하다가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하니깐 수업에 대한 이해가 더 잘되었어요.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니 성취감도 들고 재미있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예비교사 ER). 

처음에는 영어 수업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 걱정이 앞

섰지만, 한 학기를 마치고 나니 후련하고 별것이 아니었

다는 생각이 든다. 영어로 수업을 끝냈다는 점에서 굉장

히 자신감이나 긍지가 생겨나고 영어에 대해서도 특별한 

거부감이 사라진 것 같다(예비교사 YG). 

위의 사례는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시험을 치뤄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복잡하고 도전적인 인지적 과정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 즉 영어 수업에 참여

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이

해와 통제를 통해 스스로 유아수학교육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일련의 학습 과제를 달성했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습과제 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유사하게 실습 경험 속에서도 나타났다.  

유치원에 가서 관찰하는 것은 재미있었지만, 나중에 

막상 계획안을 짜고, 수업을 하려니 부담이 많고, 과정이 

힘들었다. 하지만 하고 난 후에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자신감이 생겨서 기쁘다(예비교사 SH).  

이처럼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성공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에 대

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2) 유아수학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증가 

예비유아교사들은 초기에 가졌던 유아수학교육에 대

한 두려움이나 싫어하는 감정이 감소가 되고 반대로 

유아수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는 계기

를 제공하였다. 다음은 한 학기가 끝날 때 예비교사들

이 한 이야기이다. 

나는 유아수학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사칙연산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교구를 통해 재미있게 유아들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러나 시간, 공간, 패턴, 관계, 생각하는 과정, 순서, 대칭, 

일대일대응, 분류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유아 

수학에서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 교과

목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다(예비교사 EJ).

 

유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중 고등학교 시절

에 배웠던 어려운 수학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에게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수학적 경험에 노출 

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예비교사 

YS).  

 
이러한 긍정적인 자신감의 획득은 위의 사례에서 보

는 것과 같이 영어로 배웠지만, 예비교사들은 유아수학

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뀌도록 하였다.  

5.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영어 전공수업과 개인적 필

요성의 갈등



예비유아교사의 영어 전공수업 경험에 관한 연구 13

- 641 -

예비교사들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영어가 강조되고, 
영어로 진행된 전공수업이 대학에서 제공이 되지만, 실

제 자신들의 개인적인 맥락 속에서 필요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1)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강조되는 영어와 영어로 진행

된 전공수업  

영어로 진행된 전공 수업은 예비교사에게 사회적으

로 강조하는 영어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

국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인(Cosmopolitan)을 육성하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인식하였

고, 이러한 국제화, 정보화를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영

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영어에 대한 학습의 광풍이 

나타났다(Graddol, 2000). 대학도 마찬가지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영어 전공 강의가 제공되

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자연스럽

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어 전공 수업

이 자신의 일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진 못하였다. 다음

은 예비교사의 이야기이다.  

전 영어 수업을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렇게 빨리 수업을 할진 몰랐어요(예비교사 KH). 

 

교양과목 중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개설된 것도 들었

어요. 그 수업은 원어민이 와서 수업을 하는데, 무지 어

렵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를 무지 잘하는 아이들이 

그 수업을 듣는대요. 전 영어를 못해서 그 수업을 안 택

했어요(예비교사 YS). 

 

영어 수업을 모두에게 제시하기 보다는 들을 만한 사

람과 들을 만한 과목으로 제시되었으면 좋겠어요(예비교

사 YJ).

 

만약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다른 과목 

보다 유아수학교육이 영어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

아요. 수학적 개념만 알면 되쟎아요(예비교사 SJ). 

 
위에서 기술 된 것처럼 사회나 대학에서 영어를 강

조하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은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영어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다

른 학과 친구들로부터 영어로 전공 수업을 한다는 이

야기를 들었고, 언젠가는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실행될 것

이라는 기대하지 않았다. 또한 교양으로 개설된 영어 

수업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할 수 있지만, 자신의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제공된 영어 전공 수업은 부담

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몇몇 예비교사들은 고등학교 이후 예비교사들이 경

험했던 영어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영어를 강조하는 사회적인 상황과 달리 영어 공

부를 위한 시간의 투자는 많이 하지 않고 있었다. 예비

교사들의 영어에 대한 경험은 다음과 같았다.  

대학교1학년 땐 학교에서 하는 TOEIC수업을 들었어

요. 아버지가 영어공부를 하라고 강조하셔서 들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안 듣고 있어요(예비교사 KH). 

 

1학년 들어왔을 때 교양영어를 외국인 교수에게 들었

어요(예비교사 SH).

 

전 1학년 여름 방학 때 회화를 조금 배웠었는데, 요즘

은 안 해요(예비교사 JS).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영어로 쓰는 것들을 강조했었어

요. 전 1학년 겨울 방학 동안에 캐나다에 연수를 갔다 

왔어요(예비교사 SB).  

 
위에서 기술된 유아교육학과 예비교사의 영어 경험

은 한 두 명을 제외하고, 따로 TOEIC이나 영어 회화

를 따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들은 주로 1
학년 때 교양 영어 정도 들었던 정도이며, 대학교에서 

졸업을 위한 영어 졸업 인증제를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예비교사들은 영어에 대한 필요성과 영어를 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행동

으로 보이진 않았다.

2) 개인적 맥락 속에서 영어와 영어로 진행된 전공

수업의 필요성 

영어로 전공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유아

교사가 되는데 과연 영어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

을 하였다. 다음은 예비교사의 반응이다. 

우리 과는 영어가 그다지 취업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

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학과 학생들에 비해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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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예비교사 KH).

 

이전에 다녔던 대학은 영문학과라서 그런지 영어 공부

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과 아이들은 거의 안해요(예비교

사 SB). 

이러한 예비교사들의 반응은 학과의 특성 상 취업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예비교사들

이 상대적으로 영어공부를 적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반

영하고 있다. 이러한 영어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비록 영어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예비교사들이 영어로 유아수

학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표현한 것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왜 유아교육과에서 영어로 수업을 해요? 한글로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는데(예비교사 JH).

 

전 영어로 유아수학교육을 한다는 것을 개강하고 나서 

들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왜 영어로 유아수학교육 

수업을 하지?’ 하고 매우 놀랐어요. 영어도 싫은데 그 영

어로 수학까지 한다는 것이 더 싫었어요(예비교사 SH).

 

아무래도 영어로 하다 보니 경직이 되어서 수업의 내

용을 수용하기가 조금은 더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한국어로 했을 때 보다 내용 전달에 있어서 효과가 떨어

졌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예비교사 EH)

 

우리말로 수업을 했다면 더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

지 않았을 까 하는 것이다. 약간은 유아 수학교육을 살

펴보기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말로 

했더라면, 더 어려운 개념들, 연계된 또 다른 개념들에 

대해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예비교사 

NR)

 

위에서 기술된 내용들을 보면, 영어로 전공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보이거나 ‘왜 영어로 수업을 

하지?’하는 의구심이었다. 예비교사들은 처음 영어로 

유아수학교육을 수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긍정

적인 반응 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다. 이는 수

학이라는 교과목 자체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인식이 반

영되기도 하였다. 이미 자신들이 경험했던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추억에 기인하였다(Ahn, 2008). 뿐 

만 아니라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수학과 관련된 과목은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학교육을 배

운다는 사실에 놀라고, 수학에 대한 과목과 영어를 함

께 배운다는 사실이 예비교사에게 또 다른 도전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영어

로 전공수업을 한다는 것은 한글로 배울 때 보다 배우

는 것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였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어로 유아수학교육이라는 전공수업을 

듣는 유아교육학과 예비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수업

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비

유아교사들이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대학 교실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전공수업을 하면서 경험한 결과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예비유아교사들이 영어 텍스트

를 해석하거나 듣기를 통한 지식 습득의 어려움을 경

험하였다. 또한 이들은 예습을 통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관찰일지를 영어로 써보는 경험에 도전을 

하였으며, 대학과 유아교육 현장 속에서 영어동화로 활

동을 계획하고, 상호 작용하는 경험에 도전을 하였다. 
동시에 협력 학습을 통해 동료들 간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교수로부터 얻은 정서적인 지원, 그리고 다

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한 지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어 수업을 완성하고, 
현장에서의 실습을 완성함으로서 자신감을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영어에 대한 

능력과 자신의 개인적 필요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이 영어를 통해 유아수학교

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

았다. 교사가 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지식 중 교과교

육내용은 교과내용과 실제 교수방법에 대한 연계를 강

조한 지식으로(Shulman, 1986),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 

뿐 만 아니라 배운 교과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능력을 다루는 것이다. 영어로 배우는 상황에 대

해 영어를 통한 전공 수업은 긍정적인 취지에서는 영

어와 교과교육내용을 모두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

으나, 실제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더 어려움을 과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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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고 볼 수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어로 된 텍

스트를 읽거나 듣는 과정을 통해 주어진 내용을 해석

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구조화하는 과정은 어렵다고 인

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 전공 수업을 했던 학습

자들의 인식을 살펴본 다른 선행 연구들(Kang, 2007; 
Kang, et al,, 2007; Park,  2006)과 유사한 결과를 보

이고 있다. 특히 교사교육 트랙에 있는 예비교사를 대

상으로 진행된 Kang, et al. (2007)의 연구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영어로 교과교육내용을 습득했는지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들이 알고 

내용을 영어로 제공하였을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전체 내용 중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해당 주제와 관련되었을 경우, 또는 알고 

있는 특정 영어 단어로 인해 때로는 한글로 설명을 하

는 것 보다 더 쉽게 이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로 

교과교육내용의 지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알고 있던 지식과 연계하고, 단어에 대한 지식, 문법, 
단어에 대한 예측과 확신 등의 언어적 지식을 활용하

여 제공을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교과교육내용의 

지식 구성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Pearson & Johnson, 1978; Tompkins, 2006). 알고 있

는 내용과 연계시켜 단순히 영어 텍스트 내용을 수동

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읽기 전략

을 활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며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애쓰게 된다(Peregoy & Boyle, 2001). 이처럼 예비유

아교사들은 자신이 사전에 알고 있던 지식. 을 활용하

는 읽기 전략(Fountas & Pinnell, 2001; Tompkins, 
2006)이나 적극적으로 듣기 전략(Lee & Cho, 2003)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서 영어로 유아교육

학과 학생들에게 전공수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

절한 시점을 고려해봐야 하는 제안을 해볼 수 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어로 전공 수업을 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인식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영어로 생

기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은 이들로 하여금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한글로 진행되

는 수업과 달리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어 텍스트를 미리 

읽어오거나 복습을 하는 방법을 통해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인 예비유아교사들의 행동은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

었다. 즉, 새로운 배울 부분의 영어 텍스트를 미리 읽

고 옴으로서 수업시간에 알아듣는 내용이 많아지고, 이

에 대하 다시금 영어 텍스트를 읽어 오게 하는 마음가

짐을 갖도록 하였다. 뿐 만 아니라 관찰 일지를 써와야 

하는 상황에서 영어는 필수사항이 아니었지만, 20명의 

학생 중 10명 이상의 학생이 영어로 관찰 일지를 써보

는 경험을 하였으며, 직접 수업시간이나 모의활동을 유

아들과 할 때, 영어로 실행하고자 애쓰기도 하였다. 예

비유아교사들은 자신들의 영어 실력을 증진하고자 적

극적으로 도전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강도가 약한 

스트레스나 긍정적인 피드백이 올 때 영어 수업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과도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업 성취에 역효과를 일으키지만, 오히려 

적당한 스트레스는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Yang & Cho, 2009). 
셋째,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영어 전공 수업의 긴장감이

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지

지를 통해 줄일 수 있다. 앞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초기

의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의 부정적인 정

서 상태는 영어로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초기 예비유아교사들이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은 

강하였다. 영어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읽고, 해석

하고, 이해하고, 듣는 과정에서 힘들어하였다. 이처럼 정

서는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영어 전공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교수자의 지원이나 동료들과 간의 협

동을 통한 지지가 더욱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들이 성공적으로 영어 전공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업적 측면에서 지지를 해주고, 정

서적 측면에서 지지를 도와줌으로서(Dubow et al., 
1991), 이들이 영어 전공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

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이해할 만한 방

법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교수

자는 학습자에게 문장을 바꿔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바꿔주거나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

하거나 해당하는 의미의 단어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함으로서 학습자들이 전공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처럼 영어로 전공수업을 

하는 동안 개별학습보다는 협동학습을 위한 교육 방식

이 도움이 되고, 교수자나 다른 제 3의 인물이 멘토링

이 되어서 영어로 수업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해줄 필

요가 있다. Rost (2001)가 언급하였듯이 학습은 이해력

이 없이 단순하게 일어날 수 없는 과정이며, 이해력은 

교재나 화자와 그 교재를 읽거나 듣는 사람과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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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타인과의 상호 작용 속

에서 하는 상황 속에서 영어 전공 지식을 더 습득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한 직접적

인 경험을 통해 교과내용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자 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어 전공 수업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도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

았다. 그러나 교수자의 지원과 동료들의 협력으로 인해 

예비유아교사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협동학습은 

학습자 개인 뿐 만 아니라 서로의 학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Johnson & Johnson, 1987), 특히 

학습자들 간의 활발한 대화와 상호작용을 끌어냈으며, 
많은 언어 연습을 가능하게 하였다(Cohen, 2002; 
Goodlad, 1984). 결국, 영어로 전공수업을 하는 상황에

서 예비유아교사로 하여금 내용을 이해하고, 상호작용

을 하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 동기를 유발시키고, 인

지적인 도전심을 느끼도록 하였다(Lightbown & 
Spada, 2006). 

또한 Stryker & Leaver(1993)가 언급했던 것처럼 영

어로 수업을 할 때, 학습자, 교사, 그리고 자료가 완벽

하게 그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언어적인 학습 효과는 

긍정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특히 원어민이 사용하

는 언어를 포함하고, 그 내용을 포함되는 실물 자료의 

선택과 적용(Brinton, et al., 1989)이 예비유아교사들의 

교과교육내용의 지식 습득을 도와줄 수 있었다. 영어로 

유아수학교육을 배우는 상황 속에서 예비유아교사들에

게 유아 문학은 효과적인 매개체였다. 이미 유아 문학

이라는 것이 EFL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

과가 제시되어 있다(Kim & Kim, 2011). 특히 실제 교

육현장에서 이러한 접근 방법은 예비교사들에게 유아

들의 수학적 능력과 영어의 능력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교사로서 교재교구의 중요성을 경험하였다. 
넷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어려움과 적극적인 참여, 그

리고 협력 및 지원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의 이

들의 인식은 ‘해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다. 영어 실

력, 즉 이해력이나 표현력이 좋아지고(Yoon, 2008), 전

문지식이 증가 된다는 (Oh & Lee, 2010) 선행 연구들

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객관적인 평가를 통

해 이들의 영어 실력이나 능력이 증진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뿐 만 아니라 중간고사와 기말고

사를 치뤘지만, 얼마나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전공 

관련 영어를 습득했는지 표준화된 정확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없다. 그러나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어 해석하고, 
듣고, 말하고, 쓰는 능력을 수업시간에 했기 때문에 조

금 더 영어 실력이 증진된 것 같다고 표현을 하였다. 
느낌이 실제 전문적 지식과 실력을 갖춘 교사가 된다

는 것을 의미 할 순 없지만, 적어도 이들은 자신들이 

영어로 수업을 들었고, 실습을 무사히 해냈다는 행동의 

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자존감을 획득하였다.  
다섯째, 비록 예비유아교사들은 어렵지만, 마무리를 

잘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사회

에서 요구하는 영어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각 개인에

게 직면한 필요성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사회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영어가 

강조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구체적인 상

황에서의 영어 전공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였다. 이미 결과에서 묘사한 것처

럼, 이들은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

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굳이 영어로 전공 

수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진행

된 연구지만,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방법을 실행하였다. 즉, 신뢰성을 높이고자 자

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Guba(1981)가 제시한 삼각 검

증방법과 규칙인 성찰 과정을 실시하였다. 수업 시간에 

예비유아교사들을 직접 관찰을 하고, 집단이나 개인별

로 이들의 영어 전공수업에 대한 인식을 인터뷰를 하

고, 반성적 저널과 메모, 그리고 레포트 등을 수집함으

로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절차

는 다른 유아교육학과 교수와의 상호작용, 동료 보고, 
그리고 예비유아교사들에게 해석 결과 부분을 보여주

는 참여자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 결과의 타당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높이는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논의를 통해 영어로 교과내용지식을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우선, 영어로 전공수업을 제공해야 할 시기의 효과

성을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다루었지만, 사범대학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전문적인 훈련을 꼭 이수해야 

만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언제 영어로 전공수업을 실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시기적 효과성을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저학년 학생들은 고학년 학생들에 비해 아직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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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일수록 영어에 대한 감각이 더 좋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고학년에 비해 선행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고학년에게 영

어로 전공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

게 제안을 해본다. 저학년에서 배웠던 전공 지식에 대

한 선행 지식이 영어로 제시되는 전공 수업에 대한 이

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사려된다(Fountas & 
Pinnell, 2001; Lee & Cho, 2003; Tompkins, 2006).  

둘째, 학과의 특성과 연계시켜 영어로 전공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고려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비록 영어로 전공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예비교사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지만, 영어적인 능

력,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능력을 통합적으로 

증진시키고, 영어에 대한 능력을 점진적으로 함양시켰

다. Brown(2001)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CBI 교육방법

은 학습자들에게 영어에 대해 노출을 시키고, 영어를 

사용하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 할 수 있으며, 문법, 듣

기, 말하기, 쓰기, 읽기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사

용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을 시킴으로서 

그들의 언어적인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영어로 전공 수업을 한다는 의미는 개인별, 집

단별,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방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100% 영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

국어를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전공 필

수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

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야만 했다. 영어에 대한 개

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러한 능력의 차이를 

다 고려해서 제공을 할 수 없었다. 영어로 수업을 함에

도 불구하고, 수업적인 측면에서 다인수 집단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수가 학생들 대상으로 일방적

인 지식 전달식 수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

금 더 효과적인 수업이 일어나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개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L2 학생들에

게 효과적인 교수 방법은 영어로 하는 전공수업에는 

앞에서도 다루었던 것처럼 다양한 수준의 방법이 제공

되어야 한다. 영어로 가르치는 것 뿐 만 아니라 학습자

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의 관점

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CBi 
교수법을 시행하는 많은 학과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

양한 질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며, 동시에 cbi 교수

법으로 교육을 한 강사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요

구된다. 

주제어: 예비교사, 내용교수전달법, 교과교육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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